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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가속화되기 시작하면서 기업 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중국제조 2025 전략
을 시작으로 중국 산업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제조공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첨단기술 기반의 산업을 선도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기업의 혁신에 대한 결과물인 전유 메커니즘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델파이 조사를 통해 8개 요인을 최종적으로 도출하고, 8개 요인을 
중국 기업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전유 메커니즘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산업을 기준으로 전유 메커
니즘의 중요성은 특허, 의장등록, 리드타임, 비밀유지, 보완적 제조, 보완적 판매 및 서비스, 디자인의 복잡성, 학습곡선
효과/규모의 경제 순으로 그 중요도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실무자들이 자사에게 맞는 전유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전유 메커니즘, 혁신, 특허, 산업, 비밀유지

Abstract  The corporate environment is undergoing many changes as the transition to a 
knowledge-based economy accelerates. Many changes are taking place in China, including the strategy 
of Chinese manufacturer 2025. It has no role in the manufacturing plant and is striving to lead the 
industry based on advanced technolog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one's 
own mechanism as a resul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of Chinese companies. Therefore, in this study, 
based on the previous study, in the Delphi survey, eight factors were finally derived, and the eight 
factors were surveyed by practitioners of Chinese companies about their own mechanism. As a result 
of analysis, the importance of one's mechanism based on the industry as a whole is patent, design 
registration, lead time, confidentiality, complementary manufacturing, complementary sales and 
services, design complexity, learning curve effect / economies of scale. In turn, its importance 
appeared.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help corporate practitioners develop their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ic plans through their own mechanisms that are tailored to their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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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업들은 치열한 경쟁환경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과거

와는 다르게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승부를 하지 않으
면 결국 기업은 도태되게 된다[1,2]. 최근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3].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위해 R&D를 진행하게 된다[4]. 물론 새로운 기
술이 이미 등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기술이 체
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들은 원천기술을 확보하
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5].

중요한 것은 R&D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
도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천가지 아이디어 중 성공적인 제품은 1~2
개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성공적인 제품을 출시
하였다고 해서 항상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4-6]. 
또한 R&D가 항상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
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우수한 기술력을 이미 보유한 노키아나 모토롤라의 경
우에도 이미 휴대폰과 관련된 특허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었지만, 결국 시장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특히, 노키아
가 인수한 심비안 OS는 2008년 스마트폰 OS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했지만, 결국 몰락하고 말았다.

기업들이 충분한 R&D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모든 
기술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방
법이 로열티를 주고 그 기술을 활용하거나, M&A를 통해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동시에 그 기술도 같이 인수를 하
게 된다.

예를들면, 중국의 레노보 그룹은 2005년에 IBM의 
PC사업부를 시작으로 2011년에는 독일 메디온, 일본 
NEC의 PC 사업부를 인수하였고, 2012년에 미국의 스
톤웨어, 214년에는 모토로라, 2016년에는 일본 후지쯔
의 PC 사업부를 인수하였다. 현재 레노버는 전세계 PC 
시장에서 HP, Dell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파나소닉의 산요전기의 백색가전 부문이 2011년 중
국의 하이얼로 인수가 되었으며, 가전양판점 라옥스는 
2009년 중국의 쇼녕전기로 인수가 되었다.

이외에도 일본의 음향 제조업체인 파이오나는 2018
년 홍콩 펀드에 매각이 되었으며, 샤프는 2016년, 도시
바 PC 사업부는 2018년 대만의 홍하이 그룹으로 인수가 
되었다. 또한 중국의 메이디 그룹은 일본의 도시바 백색
가전을 2016년에 인수를 하여, 현재는 중국의 하이얼, 
하이센스와 더불어 3대 가전업체로 성장을 하였다.

관련 원천기술이 부족한 경우에 취하는 방법이 바로 
M&A를 통해서 관련 기업의 기술, 인력, 노하우 등을 확
보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은 R&D를 통
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한 기술 1~2개를 가지고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관련 시장
이 초장기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관련 시장이 성장 및 
성숙 단계라면 이러한 방식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앞다투어 R&D를 통해 개발된 기
술을 특허, 실용신안 등의 지식재산권으로 등록을 하고 
그 권리를 보장받기를 원하게 된다[6,7].

중국은 현재 많은 자원과 인력을 투입하여 4차산업혁
명 분야의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히 전세계의 제조공장으로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최근에
는 중국제조 2025 국가전략을 시작으로 하여 많은 변화
가 일어나고 있다. 중국은 인공지능, IoT, 나노기술, 양자
컴퓨팅 등의 첨단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현재 R&D 투자 분야 1위인 미국을 제치고 
R&D 투자 1위 국가로 부상을 할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까지 지식재산권, 윤리적 연구수
행, 데이터 공유 등은 아직까지는 해결이 안되고 있다. 특
히 지식재산권의 침해는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마찰 등
을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 투자를 하거나 시장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 등의 승인을 대가로 중국에 
기술을 이전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미국, 일본, 스페인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많이 있지만, 중국을 
대상으로 한 전유 메커니즘을 파악한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
기업들의 전유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전유 메커니즘이란 R&D 결과에 대해 수익을 확보하

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2]. 전유 메커니즘이 과거보다 
현재 시점에서 더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술의 융
복합화로 인해 과거와는 다르게 하나의 기술만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하나의 기
술을 개발하면 그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의 생산이 가능
해졌지만, 기술의 발전과 융복화한 제품들의 등장으로 인
해 하나의 기술로는 제품을 생산하기 어렵게 되었다. 

예를들면 스마트폰 한 대를 생산하는데 활용되는 기술
이 25만건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모방 기술도 급속



산업별 전유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 163

도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전유 메커니즘
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화가 가속화 되면서 자국내에서의 경쟁 보

다는 글로벌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제는 자국내
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생존 싸
움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혁신에 많은 노력을 

Wyatt et 
al.

(1985)
[8]

Levin et 
al.

(1987)
[9]

Harabi
(1995)
[10]

König/Lic
ht

(1995)
[11]

Brouwer & 
Kleinknecht(19

99) 
[12]

Cohen et 
al.

(2000)
[13]

Arundel
(2001)
[14]

Sattler(2
003)
[15] 

Gupta
(2004)
[16]

Hussinger(2
006)
[17]

González-Álv
arez & 

Nieto-Antolín
(2007) 
[18]

Park 
et al.

(2020)
[19] 

Patents 2 - - 5 4 5 4 5 6 2 4 1
Patents to 
prevent 

duplication
- 4 6 - - - - - - - - -

Patents to 
secure royalties - 5 5 - - - - - - - - -

Design 
registered - - - 6 - - 5 6 - - - -
Secrecy 4 6 4 4 3 2 2 4 9 3 3 2

Complexity of 
design - - - 3 5 - 3 3 8 - - -

Long-term 
employment 
relationship

- - - 1 - - - 1 - - - -

Lead-time 
advantages - 2 2 2 2 1 1 2 1 1 1 3

Learning curve 
effects/econo
mies of scale

5 3 3 - - - - - - - - -

Costs of 
imitation for 
competitors

6 - - - - - - - - - 2 -

Know-how 
advantages 1 - - - - - - - - - - -

Superior sales 
or service 

efforts
- 1 1 - - - - - - - - -

Brand name 
recognition 3 - - - - - - - - - - -

Complementary 
sales/service - - - - - 4 - - - - - 4

Complementary 
manufacturing - - - - - 3 - - - - - 5

Access to good 
marketing & 
distribution

- - - - - - - - 2 - - -

Bland building - - - - - - - 3 - - -
Copyright 
protection - - - - 7 - - - 4 - - -

Encryption type 
copy protection 

measure
- - - - - - - - 5 - - -

Access to 
competitive 

manufacturing
- - - - - - - - 7 - - -

Keeping 
qualified people 

in the firm
- - - - 1 - - - - - - -

Certification, 
normalisation - - - - 6 - - - - - - -

Table 1. Study on the Appropriability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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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이고 있다. 혁신의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R&D이다. 
기업들은 R&D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통해 다양
한 수익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전유 메커니즘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부족하지만 해외
(미국과 유럽)에서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유 메커니즘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주로 특허 등의 확
보를 통한 전략, 특허권의 활용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
고 있으나, 전유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
이다[1]. 해외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유 
메커니즘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자, 국가, 
시대별로 전유 메커니즘에 대한 결과에도 차이가 있다[2]. 

전유 메커니즘에 대한 선행연구[1]를 토대로 수정 보
완을 한 것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Levin et al.(1987)의 연구에서는 Superior sales or 
service efforts, Lead-time advantages, Learning 
curve effects/economies of scale, Secrecy, Patents 
to secure royalties, Patents to prevent duplication
로 나타났다.

Cohen et al.(2000)의 연구에서는 Lead-time 
advantages, Secrecy, Complementary manufacturing, 
Complementary sales/service, Patents로 나타났다. 
Sattler(2003)는 전유 메커니즘으로 Lead-time advantages, 
Patents, Design registered , Secrecy, Complexity 
of design을 제시하였다. Park et al.(2020)의 연구에서
는 Patents, Secrecy, Lead-time advantages, 
Complementary sales/service, Complementary 
manufacturing을 전유 메커니즘으로 제시를 하였다.

3. 연구설계 및 조사방법
3.1 우선순위 도출에 관한 연구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델파이법, 다
속성 효용 이론, 평점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델파이법은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중의 하나로 전문가
를 대상으로 한 그룹을 활용하여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
용이 가능한 기법이다[21]. 일반적으로 델파이법은 통계
적인 모델에 기초를 한 방법론이 아니다. 전문가의 판단
에 의해 해결방안을 도출하거나 예측을 하는 목적으로 
활용이 된다. 델파이법은 특정한 개인의 의견보다는 집단
의 의견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목표
와 목적, 행동 과정에 대한 전문가 집단에 대해 의견을 

일치하는데 있어 유효한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델파이법
의 패널의 수는 일반적으로 5명이상의 전문가를 활용해
야만 하며, 정해진 절차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진행이 되
어야 한다[22].

다속성 효용이론은 의사결정이 복잡한 경우에 유용하
게 사용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
나 응답의 일관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단점
을 지니고 있는 방법이다[20,21].

평점법은 R&D 사업의 선정, 우선순위 결정에 사용되
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체크리스트법을 확장하여 가중치
를 부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간단하고 쉽게 활용
을 할 수 있다는 잠정이 있으나, 전문가의 질에 따라 평
가결과가 달라진다는 한계점이 있다[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유 메커니즘의 중요도를 분석하
기 위한 다양한 분석기법들 중에서 피드백을 통해 반복
적으로 전문가들의 견해를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
고 있는 순위형식의 델파이법을 사용하고자 한다[23]. 

3.2 조작적 정의
조작적 정의는 Kim et al.(2016), Park & 

Kim(2014), Park et al.(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수정 
보완을 하였다.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Patent
Grants the inventor exclusive rights in the 

country for 20 years instead of disclosing the 
technology of the invention

Design registered Registered Design grants exclusive rights in the 
look and appearance of your product

Secrecy A method used for technologies not protected 
b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mplexity of 
design

 A secret or protect over the complexity of the 
technology and design

Lead-time 
advantages

Strategy to enter the market by reducing time 
necessary for the release of a product

Learning curve 
effects(economies 

of  scale)

Learning Curve measures the relation between 
increase in per worker productivity  associated 
with an improvement in labor skills from on the 

job experience
Complementary 
sales/service

Complementary sales/services can catch up 
channels to the global market and possible 

better product placement with trailers
Complementary 
manufacturing

Research and development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the product  and service

Table 2. Operational Definition

3.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먼저 본 연구에서는 전유 메커니즘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전유 메커니즘의 요인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변수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8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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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하고 이를 기업의 실무 담당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총 14개의 전유 메커니즘
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14개 요인을 전문가 7인에게 델
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는 교수 2명, 변리사 3명, 특허가치평가전문가 
2명으로 총 7명으로 현재 관련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
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총 10개 요인이 도출이 되었으
며, 다시 2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8개요
인을 도출하였다(Table 3). 최종적으로 도출된 8개 전유 
메커니즘을 중국 기업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개의 산업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국
에서는 IT와 전기전자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 존재를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석
유화학산업도 높은 성장세를 이루고 있으며, 중국은 식품 
산업은 전세계 시장의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을 기준으로는 51.6%를 차지할 만큼 거대한 시장
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경제에 영향
을 미치고 있는 4개의 산업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조사방법은 순위형식의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였고, 켄
달의 일치계수를 통해 응답자들의 의견 일치도를 검증하
였다. 본 설문조사는 중국 기업의 연구개발 담당자, 특허
담당 실무자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중요도를 산출
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96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을 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2월 1일~2월 28일까지 실시하였다. 

Primary survey Secondary survey
Patents

Patents to prevent duplication
Patents to secure royalties

Design registered 
Secrecy

Complexity of design
Long-term employment 
Lead-time advantages

Learning curve 
effects/economies of scale

Costs of imitation for 
competitors

Superior sales or service efforts
Complementary sales/service
Complementary manufacturing

Copyright protection

Patents
Design registered 

Secrecy
Complexity of design
Lead-time advantages

Learning curve 
effects/economies of scale

Complementary sales/service
Complementary manufacturing

Copyright protection

Table 3. Delphi Survey 

3.4 표본의 특성

설문조사 기업의 표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설문대상
의 산업은 총 4개 산업군이며, IT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4.17%, 음식료산업 19.79%, 석유화학산업이 17.71%, 
전기전자산업이 8.33%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Frequency Percent 
(%)

Education B.A 46 48%
M.A 50 52%

Company Small & Medium 26 27%
Large 70 73%

Job Grade
General Manager 47 49%

Executive Manager 34 35%
Executive 15 16%

Industry
Food and drink 52 54.17%
Petrochemistry 19 19.79%

Electrical electronics 17 17.71%
IT 8 8.33%

Table 4.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관련 분야 경력의 평균은 8.6년으로 나타났으며, 학력
은 학사 48%, 석사이상이 52%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
이 78명(81.25%), 여성이 18명(18.75%), 직급은 과장 
49%, 부장 35%, 임원 16%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은 
27%, 중소기업은 73%로 나타났으며, 2019년 매출액 대
비 R&D 투자비율은 평균 6.0%로 나타났다.

4. 연구결과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산업을 기준으

로 하였을 경우, 1위는 특허로 나타났다. 특허는 기업의 
전유 메커니즘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이
다. 특허제도는 특허권자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기술의 발명과 상업화를 촉진시키는 매개역할
을 수행한다[24]. 대부분의 중국 산업에서는 특허는 20
년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다. 

중국의 경우도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후발주자이기 때
문에 다른 변수들 보다 특허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음식료산업과 전기전자산업에서는 특허
가 아닌 다른 변수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이 되었다
[2]. 특허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2위는 의장등록으로 나타났다. 의장등록은 일반적으
로 제품 내부의 구성이나 작동원리와는 상관이 없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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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제품 디자인과 제품의 형상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의장등록을 받으려면 디자인 도면만 제
출을 하면 된다. 특히 제품의 외형(외관)이 과거에 비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외형을 모방하는 경우가 빈번
하게 일어나고 있다. 예를들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패
드 등은 후발 기업들이 모방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3위는 리드타임으로 나타났다. 리드타임이란 제품의 
출시기간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즉, 제품의 출시를 최
단 기간안에 하고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취하는 전략 중의 하
나가 바로 리드타임이다. 물론 시장에 먼저 진출을 한다
고 항상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시장에 먼저 
진출을 함으로써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
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4위는 비밀유지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R&D 결과를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하게 되면, 관련 내용을 
모두 공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공개를 하
는 대신에 비공개를 선택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만이 그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전략을 취하는 방법이다. 
예를들면, 코카콜라의 경우는 콜라의 제조비법을 공개하
지 않고 비밀유지를 하여 현재까지 콜라 시장에서 독점
적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5위는 보완적 제조로 나타났다. 최근 스마트폰 관련 
시장을 살펴보면, 보완적 제조는 경쟁 기업이 가지고 있
는 제조 역량, 제품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후발 진입자의 약점을 
보완 및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예를들면, 삼성은 스마트 기기 관련 시장에서는 후발주자
였으나, 보완적 제조 능력을 통해 이를 극복하였다.

6위는 보완적 판매 및 서비스로 나타났다. 기업은 

R&D를 통한 결과물을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가능하게 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고 이는 
결국에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이 등장을 하고 나면 
이후에는 그 제품을 기능이나 성능의 개선, 하드웨어 개
선 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게 된다.

7위는 디자인의 복잡성을 통한 비밀유지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할수록 과거와는 다르게 복제를 하
는 기술력도 같이 발전을 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디자
인을 복잡하게 구성을 하면 경쟁기업 및 후발기업들이 
쉽게 모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전략이다. 

8위는 학습효과곡선, 규모의 경제로 나타났다. 일반적
으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생산 비용이 줄어드
는 현상이 규모의 경제이고, 규모, 생산량, 경험 등이 증
가가 되면서 단위 원가가 하락한다는 의미가 바로 학습
(경험)효과 곡선이다. 즉, R&D의 결과를 가지고 생산을 
통한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전략으로 향후 원가절감, 가
격결정정책 등에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전
유 메커니즘 중의 하나이다.

Fig. 2. Appropriability Mechanism Radial Chart

　 Patents Design 
registered Secrecy Complexity of 

design 
Lead-time 
advantages 

Learning curve 
effects/econo
mies of scale 

Complementar
y sales/service 

Complementary 
manufacturing 

food and drink 3.75 5.25 5.00 4.75 5.25 6.00 4.75 2.50 
petrochemistry 3.33 5.83 5.83 5.00 5.17 4.67 3.83 3.67 

electrical electronics 3.88 4.13 4.38 5.63 3.38 5.63 4.38 4.13 
IT 3.15 3.98 4.45 4.74 4.87 5.34 5.04 4.94 

Total 3.12 3.97 4.68 4.98 4.49 5.48 4.95 4.76 
Var. 3.71 3.72 4.92 5.15 5.40 4.95 5.19 3.54 
Std. 1.93 1.93 2.22 2.27 2.32 2.22 2.28 1.88 

Ranking 1 2 4 7 3 8 6 5

Table 5. Appropriability Mechanism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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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는 8개의 전유메커니즘에 대해 전체산업과 4개 

산업(음식료, 석유화학, 전기전자, IT)에 대해서 중요도를 
레이디얼 차트로 표현을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켄달의 일치 계수 W는 0.43으로 나타나 
결과 순위에 있어 패널들의 의견 일치는 어느 정도 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는 중국 기업들의 혁신에 대한 결과물인 전유 

메커니즘을 파악하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전유 
메커니즘으로는 특허, 비밀유지, 리드타임, 보완적 제조, 
보완적 판매 및 서비스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전유 메커니즘은 각 산업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산업별로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계 분석을 통해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분석결과, 전체산업을 기준으로 전유 메커니즘
의 중요성은 특허, 의장등록, 리드타임, 비밀유지, 보완적 
제조, 보완적 판매 및 서비스, 디자인의 복잡성, 학습곡선
효과/규모의 경제 순으로 나타났다.

음식료 산업에서는 보완적 제조, 특허, 디자인의 복잡
성, 보완적 판매 및 서비스, 비밀유지 순으로 그 중요도가 
나타났다.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특허, 보완적 제조, 보완
적 판매 및 마케팅, 학습곡선효과/규모의 경제 순으로 그 
중요도가 나타났다. 전기전자산업에서는 리드타임, 특허, 
의장등록, 보완적 제조, 비밀유지, 보완적 판매 및 서비스 
순으로 그 중요도가 나타났다. IT 산업은 특허, 의장등록, 
비밀유지, 디자인 복잡성, 리드타임, 보완적 제조 순으로 
그 중요도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기업
을 대상으로 한 전유 메커니즘에 관한 실증 연구 결과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중국 산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전유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혁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전유 메커니즘의 구
체적인 요인을 식별하였다. 둘째, 산업별로 어떠한 전유 
메커니즘이 유력한지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제공한
다는 점은 본 연구의 중요한 기여 요소라고 할 수가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의의는 기업의 연구개발 담당자들이 
혁신에 대한 전유 메커니즘 전략을 실행하는데 있어 실
무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혁신에 대한 전유 메커니즘을 토대

로 실무자들이 자사에게 필요한 전유 메커니즘이 무엇인
지에 대한 전략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전유 메커니즘의 각 요인간에 독립성이 확보가 되지 못
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요인 들을 대
상으로 최종 설문 요인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향후 연구
에서는 전유 메커니즘의 각 요인간에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논문에서
는 중국의 산업별로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해서 ANOVA 
분석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설문 조사 기업이 96개 밖에 
되지 않아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향후 연구
에서는 설문조사 기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가간 
비교, 기업간(대,중,소) 비교 외에도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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